BR6286

4.29 폭동과 한국인 자위대   19-05-11

로스 안젤레스의 4.29 폭동 27주년을 맞이하여 큰 피해를 입은 한인 타운에서 한인타운을 지킨 자위대에 대한 찬사가 youtube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생생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가주 마켓의 지붕 위와 가게 문전에서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한인 자위대들의 용감한 모습이 동영상으로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라드니 킹을 경찰관들이 과잉진압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에 흥분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도 직접 본 격렬했던 당시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폭도들은 근거도 없이 한인들이 흑인을 멸시와 천대를 했다는 헛소문에 충동되어 한인업소에 방화를 했고 약탈과 파괴를 했습니다.  약 100여 곳의 한인 업소들이 불에 탔고 상품을 약탈 당하자 한인들이 무기를 들고 나와 자위대를 구성했었습니다.

한인 자위대의 용감한 행동을 보도한 매체들은 그때 보여준 한인의 자위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자위대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한인 타운은 당시에 입은 손실이 수십 배나 더 컸을 것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여러 보도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인은 본국에서 군복무가 의무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한인 이민 자들은 총기사용에 능숙하고 훈련이 잘 된 용감한 재향군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빼놓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무질서하게 밀려 오던 폭도들은 지붕 위와 한인업소의 건물 주변을 방위하고 있는 한인 자위대의 모습을 보고 자위대가 장난이 아님을 알아차린 후 한인 업소를 향하던 발 걸음을 돌려 후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세군도 (El Segundo)에 직장을 갖고 있던 저도 버몬트와 올림픽 근처에 업소를 운영하던 친구에게 전화하여 그 업소를 방위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더니 이미 해병 동지 회를 비롯한 많은 무장 자위대가 와서 그 업소의 지붕과 주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을 약간 털고 오랜지 카운티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인 자위대의 모습을 새롭게 보도한 한 기자의 보도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무법과 약탈 행위가 난무하던 한인 타운에서 경찰이나 방위군이 신속히 출동하여 업소를 방위할 수 없었고 한인 업소들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한인 업주들은 비교적 허름한 곳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흑인 이웃들의 천대와 핍박 의식과 자기들의 빈곤으로부터 오는 노여움을 해소할 분풀이 타겟으로 한인 업소를 이용했던 것이다. 약탈 목적으로 한인 업소를 향하던 폭도들이 업소의 지붕 위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한인 자위대를 보는 즉시 폭도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었다. 자유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위할 의무가 있다. 만일에 4.29 폭동 같은 소요가 반복 된다면 우리는 27년 전에 용감한 한인 자위대가 보여준 행동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한인 자위대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자랑스러워집니다.  끝
